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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강예원. (사진 = SBS TV '미우새' 캡처) 2026.06.08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배우 강예원이 부친상 이후 10억 원대의 부채를 마주한 심경을 고백한다.

7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'미운 우리 새끼' 다음 주 예고편에는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강예원의 일상이 담겼다.

예고편 전반부에서 강예원은 털털한 민낯 일상과 함께 20년 지기 절친과의 성형 관련 대화로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. 그러

나 후반부에는 변호사를 만나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.

변호사는 고인이 된 강예원 부친의 채무에 대해 "10억에서 11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"며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

다. 

이에 당황한 강예원은 "아빠 병원비 때문에…"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

갑작스러운 부친상에 이어 빚 상속 위기에 직면한 강예원의 사연은 오는 14일 오후 9시 '미운 우리 새끼'에서 방송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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